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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잡초를 분류하는 

방법은 식물분류학적 분류, 형태학적 분류, 생활형에 따른 

분류 등 세 가지가 있다. 그 밖에도 잡초는 발생지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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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잡초는 그 형태, 습성, 적응성이 다양하여 어느 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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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spalum distichum and P. distichum var. indutum are perennial weeds of 
the family Poaceae that prefer moist environments such as waterfronts and waterways. 
The origin of both species is North America. P. distichum is distributed all over the world.  
However, P. distichum var. indutum occurs only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For this reason, in many countries, P. distichum and P. distichum var. indutum are 
classified as the same species. In other words, P. distichum var. indutum is a different 
ecological type of P. distichum. Both species can reproduce and spread mainly by 
rhizome fragments rather than seeds. This rhizome has a characteristic that it does not 
germinate if it is buried in the ground with depth of more than 3 cm. As a management 
method for P. distichum and P. distichum var. indutum in agricultural lands (paddy fields), 
it is effective to combine cultural control and chemical control methods. In other words, 
combining deep plowing and harrowing can suppress the budding of water sparrow 
that has invaded paddy fields or fallow paddy fields. After that, these two species that 
germinate can be controlled by spraying soil treatment herbicides such as butachlor and 
thiobencarb or foliar treatment herbicides such as cyhalofop-butyl and fenoxaprop-p-
ethyl. 

Keywords:   cyhalofop-butyl, ecosystem disturbance plant, herbicide, Paspalum 
distichum, P. distichum var. indu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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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 적응성, 초장, 생장형 및 번식법 등에 따라 분류

하기도 한다 (Kim et al. 2021). 여기에서 발생지에 따른 잡

초분류를 보면, 논잡초, 밭잡초, 과수원잡초, 목초지잡초, 
잔디밭잡초 등으로 구분된다. 또 토양수분 적응성에 따라 

수생잡초, 습생잡초, 건생잡초로 나눈다. 
발생지에 따라 발생하는 잡초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

로 조사되어 몇 종이 있는지 확인된 바 있다. 즉 논잡초는 

28과 90종 (Ha et al. 2014), 밭잡초는 50과 375종 (Lee et al. 

2015b), 과수원잡초는 63과 492종 (Lee et al. 2017), 목초

지잡초는 52과 275종 (Lee et al. 2016)이다. 그런데 토양수

분 적응성에 따라 발생하는 잡초는 확실히 조사되지 않

았다. 논에 발생하는 잡초는 수생 (aquatic) 또는 습생잡초 

(hygrophyte)이고, 밭과 과수원에 발생하는 잡초는 건생잡

초 (xerophyte)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은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만을 제한적으로 조사한 것이기에 토양수분 적응성

에 따른 잡초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생태계교란식물 16종 중 담수상태의 수생 또는 습생

조건에서 생육하는 식물은 2종으로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와 털물참새피 (P. distichum  var. indutum 

Shinners)이다 (KLIC 2021). 이들은 일반적으로 논둑이나 

수로 (water way), 습지에 서식하는 벼과 (Poaceae) 식물로 

Park (1995)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식물은 물 

흐름 방해 및 물 이용률 저하, 그리고 빠른 확산에 따른 종

다양성 저해 등으로 2002년 3월 7일에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되었다 (KLIC 2021).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종을 다

른 식물로 취급하지만 (Kim and Park 2009), 해외에서는 물

참새피와 털물참새피를 동일종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경향이다 (GBIF 2022b). Kim and Park (2009)은 염색체 수

가 다른 물참새피 (2n = 60)와 털물참새피 (2n = 40)를 완

전히 다른 식물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물참새피는 이배체

와 동일한 세포형의 개체 사이에 유전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변성이 있다고 하였다 (CABI 2022). 즉 

6배체 (2n = 60) 및 4배체 (2n = 40) 개체군이 일반적이나 

(Kadono 1985; Shibayama 1988), 아르헨티나에서는 5배체 

(2n = 50)를 가진 물참새피도 있다고 하였다 (CABI 2022). 
따라서 털물참새피는 물참새피의 이명 (異名) 또는 다른 

생태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향은 

IKAS (2022)와 NIE (202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문헌이나 자료 (Kim and Park 

2009; ME 2020; ME and NIE 2021)에서 물참새피와 털물

참새피가 완전히 다른 식물체로 취급하였기에 이들의 분

포, 생리·생태적 특성, 경제적 피해, 다양한 방제법 등을 정

리하고 확산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원산지 및 분포와 확산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습윤지역에서 빠르게 자라며, 
경작되지 않은 습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 이 두 종은 유

속이 느린 저수로 또는 습지, 물가, 제방으로 단절된 홍수

터에서 수면을 덮는다. 농경지 주변에서는 수로나 논둑 등

에서 발생하여 논으로 침입하는 경향이 많으며, 특히 남부

지방의 휴경논과 수로에서 밀생하고 있다 (KEITI 2021). 
물참새피는 주로 민물 습지에서 생육하나, 때때로 기수 

(brackish water, 바닷물과 민물이 섞임) 습지에서도 자라 

적당한 염분과 고인 물에서도 견딘다 (Leithead et al. 1971). 
이런 특성으로 낙동강 유역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

다.
물참새피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또는 열대 아시아 지

역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부터 열대 아

메리카, 유럽까지 넓은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다 (GBIF 

2022a, Fig. 1A). 특히 호주, 칠레, 이라크, 스페인 등에서

는 물참새피가 심각 위해잡초로, 그리고 유럽 및 지중해 

식물보호기구 (EPPO,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는 침입 외래식물로, 일본은 중

점대책이 필요한 외래종으로 지정되었다 (ME and NIE 

2021). 물참새피는 습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으로 벼

와 그 밖의 다른 농작물의 주요 잡초로 인도네시아, 스페

인, 크로아티아 등에서 침입하여 확산하고 있다 (CABI 

2022). 털물참새피의 원산지도 북아메리카이나 전 세계적

으로는 북아메리카,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Allred 1982; GBIF 2022b, Fig. 1B). 우리

나라에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를 동시에 비교한 것은 

Park (2009)이다. 저자들이 이 두 종을 비교하여 그린 세밀

화는 Fig. 2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주로 남부지방

에서 중부지방까지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다 (Fig. 3). 특히, 낙동강 하

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문제이다 (Kim and Pa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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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2021). Lim et al. (2017)의 보고에 의하면, 낙동강 하

구 주변의 모든 생태공원에서 물참새피는 피도 4 또는 5
의 단순 우점군락이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거리 확산은 종자나 잘린 개체가 물 흐름을 

타고 하류지역에 정착하기도 한다 (ME and NIE 2021).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현재 국내 분포지점에서 MaxEnt 

(Maximum Entropy Model)를 이용한 확산예측에는 두 종 

모두 서해안을 중심으로 퍼질 것이라고 하였다 (KEITI 

2021, Fig. 4). 그리고 두 종에 대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기후변화 시나리오 (4.5와 8.5)에 

의하면, 30년 동안 기온과 강수량이 상승할수록 RCP 4.5
에서는 분포지는 기존과 동일하나, RCP 8.5에서는 경남지

역의 분포지는 감소한 반면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더욱 확

산될 것이라고 하였다 (KEITI 2021). 반면에 RCP 2.6 시

나리오를 적용하면, 털물참새피는 전남 서해안과 경남에

서 크게 감소하고, 충청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RCP 8.5 시나리오에서 MaxEnt는 동해안 

쪽은 RCP 2.6 시나리오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내륙

에서 더 높은 분포 비율이 예측되었다 (Cho and Lee 2015; 

Byeon et al. 2018). 

Fig. 1. Distribution status of Paspalum distichum (A) and P. distichum var. indutum (B) in the world. Dots indicate density of occurrence (yel-
lows are low, reds are high). *Sources: GBIF 2022a (A) and GBIF 2022b (B), respectivel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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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 특성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 모두 원줄기는 곧추서며, 높이 

20~50 cm, 기부 (basement)는 광범위하게 포복하며 마디

에서 뿌리가 난다. 털물참새피의 아래쪽의 엽초와 마디, 그
리고 잎새에 연하고 긴 백색의 털이 밀생하는 점이 물참새

피와 다르다 (Kim and Park 2009). 그리고 물참새피의 꽃은 

8~9월에 피며, 화서 (꽃차례)는 2~3개의 총으로 이루어지

며, 2열로 담녹색의 소수가 달리나, 털물참새피는 꽃이 9∼

10월에 피며, 화서는 2∼3개의 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총은 2∼4줄의 소수가 줄지어 있다 (Kim and Park 2009).
털물참새피는 물참새피의 변종 (또는 생태형)으로 논과 

밭에서 공동으로 발생하며, 물참새피보다 잎이 크고 색이 

진하고 포복경이 두껍고 모용 (trichome)이 많고 줄기 횡

단면의 유관속수가 많을 뿐 아니라 생육량도 더 많다는 특

징이 있다 (Kim and Park 2009).

생리 · 생태적 특성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종자와 영양번식체인 길고 

가늘며 마디가 많은 포복경과 근경으로 번식한다. 그 중에

서는 근경보다는 급속하게 신장하고 마디에서 수시로 발

근하고 분지하는 포복경으로 증식한다. 종자에 의한 번식

은 적다 (Kim and Park 2009). 
물참새피의 종자생산량은 적게는 이삭당 46∼50립, 많

게는 80∼90립 정도이다.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출수하고 

임실종자를 생산하는데 종자의 임실율은 개화기간 중의 

강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5∼20% 정도의 임실

율을 보인다. 물참새피는 화분임성은 높은데 종자 생산량

은 적다. 이것은 세포분열의 감수분열기에 일어나는 염색

체의 불규칙성 때문이다. 물참새피의 낮은 임실률과 종자

생산량이 적은 것은 종자번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

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Kim and Park 2009). 반면에 털물

참새피의 종자 생산량은 생육장소와 번무 정도에 따라 다

르나 이삭당 약 100립 (87∼117립) 정도이며, 수면에 퍼져 

있을 때에는 m2당 약 10만립에 이른다. 종자의 수명은 물

속에서 1년 이상이나 생산된 종자의 5∼10% 정도가 생존

한다 (KEITI 2021). 종자는 흐르는 물을 통해 이동하며 확

산된다. 종자에는 휴면성이 있는데 임실종자를 5∼10°C의 

저온과 적당한 습윤조건에 한 달 이상 방치하면 휴면에서 

각성된다. 물참새피의 종자는 휴면성이 있는데 겨울 동안

의 저온으로 타파된다 (Kim and Park 2009). 물참새피 종자

의 적정 발아온도는 28∼35°C이고 광에 의해 촉진되나, 그 

전에 50°C의 건조조건에서 후숙 (after ripening)하면 발아

가 가속되고, 건조한 종자를 황산 (H2SO4)에 30∼60분 동

안 담그면 60∼95% 발아된다 (Buhler and Hoffman 1999). 
털물참새피의 종자의 발아온도는 최저 20°C, 최적 30°C이

다 (Kim and Park 2009).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의 월동경 (포복경)은 절단되어

도 그 단편에 단 한 개의 마디만 남아 있어도 그 마디에서 

쉽게 발근하고 싹이 터서 재생하여 유용한 번식원이 된

다. 그러나 써레질을 한 담수조건에서는 표층에 노출된 단

편은 모두 맹아하지만 써레질을 할 때 매몰되거나 산소가 

부족한 담수상태에서는 전혀 싹이 트지 않는다 (Kim and 

Park 2009). Lee et al. (2003)은 털물참새피 줄기의 절단한 

마디와 구분없이 이식 후 30일에는 30 cm 내외로 재생되

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이식 (매몰) 토심별 출아정

Fig. 2. Comparison of illustrations between Paspalum distichum 
(A) and P. distichum var. indutum (B). Scale bar, 20 mm. The arrow 
indicates difference between the two specie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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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0 cm 깊이까지는 활발하게 출현하여 재생이 되었으

나 그 이상 깊은 곳에서는 출아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최적의 조건에서 물참새피는 주당 15~20 cm의 비율로 

성장할 수 있으며 (Noda and Obayashi 1971), Okuma et al. 

(1983)은 월동하는 물참새피의 줄기를 하천 제방에 심은 

지 2~3년 이내에 하천 전체가 잡초의 떠다니는 매트로 덮

였다고 보고하였다. 물참새피의 출수는 여름에 시작하며, 
꽃은 8∼9월에 피는데 평균기온이 15°C 전후일 때까지 출

수는 계속된다 (Kim and Park 2009). 물참새피는 많은 C4 
종의 특성과 같이 고온에서 번성하고 높은 습기 조건에 내

성이 있으며, 그늘에 매우 민감하다 (CABI 2022). 또 물참

새피는 반수생 환경 (de Datta et al. 1979)에 적응한 C4식물 

(CABI 2022)로 내한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내한성의 기준

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물참새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도 이런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

물참새피의 벼에 대한 잡초해는 포복경에 의한 증식이 

많고 초장이 커서 생육량이 많고 양분 쟁탈을 위한 경쟁력

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일단 논에 발생하면 벼의 생육과 

수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물참새피가 많

이 발생했던 곳에서는 80∼90%의 벼 수량감소를 초래하

는 경우도 있으나 (CABI 2022), 초장이 짧은 벼 품종의 경

우에는 34% 감수된다 (Kim and Park 2009). 또 논으로 유입

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수중용존산소량을 떨어트려 

벼의 생육을 저해하여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기계 수확 시 

농작업을 방해한다 (Kim and Park 2009; KEITI 2021).

생태적 위협

물참새피나 털물참새피의 포복경이 물 위를 덮으면, 기
존에 서식하고 있는 수생생물들을 위협하여 종 다양성을 

침해한다. 수면을 덮은 두 종은 모기 유충의 은신처를 제

공하여 수변 주변에 모기 발생을 증가시켜 인축에 피해를 

준다. 또 두 종으로 인해 질식하여 사멸한 사체들은 수질 

오염을 일으켜서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두 종이 생장하면서 물 위를 덮은 치밀한 매트는 생태계

Fig. 3. Distribution status of Paspalum distichum (black spots) and P. distichum var. indutum (black spots) in 2020 in Korea. Sources: NIE 
2017; RDA 2015; HNU 2017.

Paspalum distichum P. distichum var. indu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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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동물인 뉴트리아의 은신처 및 서식처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 (KEITI 2021). Lee et al. (2015a)에 의하

면, 털물참새피는 얕은 지하경과 왕성하게 분지하는 포복

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거나 유속이 느린 물 위를 

덮는 치밀한 매트를 형성하여 경쟁력이 약한 고유 침수식

물이나 키가 낮은 정수식물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리고 인도, 포루투갈, 그리스에서는 물참새피의 발생으로 

하천변의 토종 식물의 성장에 피해를 입었다 (CABI 2022). 

자연 습지나 수로에서 물참새피가 우세하면 어류 개체수

가 감소할 수도 있다 (Kumar and Mittal 1993).

이     용

일부 국가 (일본, 프랑스, 호주, 열대지방)에서는 물참새

피를 귀중한 목초로 취급하였고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Fig. 4. Prediction of spread of Paspalum distichum (A) and P. distichum var. indutum (B) according to climate change by MaxEnt (Maximum 
Entropy Model). *Conditions: Under 30 years in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and 8.5, respectively. *Sources: KEITI 
2021.

RCP 4.5 RCP 8.5

RCP 4.5 RCP 8.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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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토양침식 방지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CABI 2022). 또 호주에서는 물참새피의 두꺼운 피복이 

맨땅을 덮어 초목을 돕는 환경적인 이점이 있고, 미국 플

로리다에서는 지표 피복으로 선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금속에 내성이 있어 납, 아연 및 구리로 오

염된 토양의 재생을 돕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영양수에

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등 수질 정화에 사용되기도 하였

다 (CABI 2022). 물참새피의 뿌리는 하천변의 범람과 같은 

단기간 침수에는 생존이 가능하지만 장기간의 깊은 홍수

는 기존 잎의 광합성을 감소시키고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 

(Hsiao and Huang 1989b). 따라서 이와 같이 담수하면 성

장을 감소시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관리방안

1. 경종적 방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의 포복경 단편 (fragment)은 

써레질로 흙 속에 매몰하거나 산소가 부족한 담수상태

에서는 전혀 맹아 (bud)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경 (deep 

plowing)과 써레질을 조합한 경종적 방법으로 논이나 

휴경답에 침입한 두 종을 방제할 수 있다 (Kim and Park 

2009; CABI 2022). 따라서 한 해 동안 3회 이상 써레질을 

수행하면 두 종의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KEITI 2021; 

CABI 2022). 즉 경운빈도를 1번에서 3번으로 늘리면 물

참새피의 개체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Bernasor and de 

Datta 1988). 써레질은 물참새피의 구근, 줄기 또는 뿌리줄

기가 잘라져 확산을 촉진하지만 (Hsiao and Huang 1989a), 
깊은 경운은 효과적인 관리방법이다 (Noda and Obayashi 

1971).

2. 물리적 방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가 발생한 경작지, 특히 논에서

는 가을이나 봄에 논을 15 cm 깊이로 경운하여 포복경과 

근경을 건조상태에 노출시켜 이들의 수분함량을 35% 또
는 그 이하로 탈수시키면 포복경과 근경의 재생을 방지할 

수 있다 (Kim and Park 2009). 두 종의 줄기는 절단되면 마

디 주위를 중심으로 싹이 트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

에 침수와 깊은 매몰은 성장을 억제한다 (CABI 2022). 따

라서 홍수 등의 침수를 통해 두 종의 줄기를 매몰시키면 

제거가 가능하다 (Lee et al. 2015a; ME and NIE 2021).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개화 전에 낫으로 절단한 후 

식물체를 제거하여 방제할 수 있다. 즉 개화하거나 종자가 

맺히기 전인 5~6월에 1차로 제거하고, 가을에 2차로 지속

적인 제거가 필요하다. 특히 다년생이므로 3~4년간 지속

적인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ME and NIE 2021). 수변부

는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수중 개체는 선박

에서 낫이나 도구를 이용해 절단 후 걷어내야 한다. 그리

고 절단된 개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류부에 거름망을 설

치해야 한다 (ME and NIE 2021). 이 두 종의 줄기를 잘라

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수륙양용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현

장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KEITI 2021).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제초도 고려할 수 있다.

3. 화학적 방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은 토양처리제와 경엽처리제 그리고 논둑에 처리하는 비

선택성 제초제를 이용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논

에서 물참새피 방제는 토양처리 제초제인 thiobencarb, 

molinate, pretilachlor, butachlor 등을 살포하거나, 벼과 

전용 경엽처리 제초제인 fenoxaprop, bispyribac-sodium, 

haloxyfop, quizalofop, fluazifop, sethoxydim 등으로 방제할 

수 있다. 그리고 옥수수밭에서는 nicosulfuron이 적당하다 

(CABI 2022). Lee et al. (2003)에 의하면, 논에 발생된 털물

참새피 (경운에 의해 절단된 경우)는 논 초·중기 제초제 사

용으로도 효과적으로 방제되며, 여러 경엽처리 제초제 중 

cyhalofop-butyl>cyhalofop-butyl · bentazon>fenoxaprop-

p-ethyl 순으로 방제효과를 보였다. 또 논둑에 발생한 털물

참새피는 clomazone GR를 살포하면 20일까지 75% 방제

효과를 유지하였다.
한편, Kim and Park (2009)은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

의 세포벽은 두꺼워 여러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방

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흡수이행성 비선택성 제초제인 

glyphosate만은 이 잡초를 사멸시킨다고 하였다. 이 경우

에는 두 종의 잡초가 단독 군락을 형성하고 있을 때만 사

용이 가능하다. 

4. 생물학적 방제 

일부 국가 (인도)에서는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 방제



Korean J. Environ. Biol. 40(3) : 325-334 (2022)

332 ⓒ2022.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를 위하여 물소 (Bubalus bubalis)를 방목하여 생육을 억제

하였으나 현재 물소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물소를 대체하

는 동물로는 멧돼지 (Sus scrofa), 거위 (Anser cygnoides var. 

orientalis), 사슴 (Cervus nippon) 등이 보고되었다 (CABI 

2022). 그러나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그늘에 대해 

내성이 없기 때문에 애기부들 (Typha angustifolia), 갈대 

(Phragmites communis) 등과 같이 두 종보다 키가 크거나 

비슷한 초장을 가진 식물을 유수 (流水)가 느린 하천변이

나 습지에 식재하여 억제할 수 있다 (KEITI 2021). 그러나 

병원균이나 곤충을 이용하여 두 종을 억제 및 제거한 생물

학적 방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CABI 2022).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방제모형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줄기 절단이나 매몰 등의 물

리적 방제를 지속적으로 처리한다면 평균 밀도가 절반 이

상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두 종을 완

벽하게 방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제법과 화학적 방

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는 잡초를 절단한 

단면에 제초제를 함께 사용하면 방제효과가 약 90%로 증

가한다고 보고도 있다 (KEITI 2021). 따라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의 줄기를 절단한 후 화학적 방제를 함께 적용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일반적인 화학적 방제보

다 적은 양의 제초제를 사용하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화학적 방제법 이외 간접적으로 이들 잡초의 확산을 억

제하는 방법도 있다. Lee et al. (2015a)은 하천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침입 외래식물의 관리를 고유종에 적

합한 수리적 및 지형적 변화를 유도하거나 고유종을 직접 

도입하여 외래종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그

늘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마리 (Persicaria thunbergii), 미나

리 (Oenanthe javanica) 등과 같은 키가 작은 식물보다 애기

부들, 갈대 등 키가 큰 고유종을 도입하면 침입 확산을 억

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찰

습지조건에서 생육하는 생태계교란식물인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학명이나 발생지가 다르지만 유사한 점이 

더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 및 경상지역의 논과 수로, 
제방, 논둑 등에서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고, 확산되면 생

태계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낙동강변을 따라 조

성된 부산광역시 공원 (예, 대저생태공원, 삼락습지생태원, 
화명생태공원)에서 극우점하여 다른 식생의 생육을 억제

하고 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단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으나, 줄기

가 질기고 물 위에 떠있는 군락의 무게 때문에 처리하기

가 쉽지 않다. 이 두 종을 적정 제초제로 방제할 수는 있으

나, 수변과 인접하거나 수면 위에 발생하여 화학적 방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수지나 수변에 발생

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물리적인 방법과 생태적인 

방법으로 그 밀도를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에 농경지 (논)에 발생한 이 두 종은 써레질을 

통한 경종적 방제와 적용 제초제를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

를 병행하면 그 발생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적     요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는 주로 물가, 수로 등 습기가 많

은 환경을 선호하는 벼과 다년생잡초이다. 두 종 모두 원

산지는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물참새피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털물참새피는 미국, 일본, 한국에만 발

생한다. 이런 연유로 많은 나라에서는 물참새피와 털물참

새피는 같은 종으로 분류하는 경향이다. 두 종은 종자보

다는 주로 지하경의 단편 (조각)에 의해 번식하고 확산한

다. 이 지하경은 3 cm 이상의 땅속에 매몰되면 출아하지 않

는 특성이 있다. 농경지에서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의 관

리방안으로는 경종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즉 심경 (deep plowing)이나 써레질을 조합

한 경종적 방법으로 논이나 휴경답에 침입한 두 종의 출아

를 억제시킬 수 있다. 그 후 출아하는 두 종에 토양처리제

인 butachlor, thiobencarb 등이나 경엽처리제인 cyhalofop-

butyl, fenoxaprop-p-ethyl 등을 살포하면 방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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